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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descriptive study aimed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shift work nurses’ job stress, 

fatigue, happiness, and sleep quality and the factors causing decrease in sleep quality to establish funda-

mental data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11 to 19, 2018, and study participants were 198 nurses working rotating shifts 

in a university hospital. Results : The quality of sleep showed a mean of 15.77±5.30 and was vari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night shifts (p=.001), health status (p=.008), and the number of discomforts 

at work (p<.001). Sleep quality also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r=.15, p=.040), 

fatigue (r=.35, p<.001), and happiness (r=-.24,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dj R2=.275) indicated 

that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leep included the number of discomforts (β=.31, p<.001), fatigue 

(β=.22, p=.002), and the number of night shifts (β=.19, p=.002).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individuals, hospitals, and social systems need to coordinate the number of night shifts and improve 

discomfort and fatigue by considering factors influencing rotating shift work nurses’ sleep quality.

주제어 : 간호사, 교대근무, 수면, 직무스트레스,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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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간호사는 환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24시

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

로 교대근무가 필수적이다. 이런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건강문제는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

한 수면장애이다[1,2,3]. 미국 수면 의학 학회에서도 

불면증과 과도한 졸음이 근무일정과 연관하여 발생

하는 경우를 교대근무 수면 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라는 수면 장애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다

[4].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신경계와 다른 

모든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대근무는 

개인의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을 방해한다. 

이런 교대근무와 수면의 질 저하는 사고 발생, 제2

형 당뇨, 체중증가, 심혈관질환, 뇌졸중 및 암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다[5]. 다른 연구에서

도 간호사의 75.5%에서 수면의 질 저하가 나타났으

며, 여성,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스트레스, 현재 음

주 여부 등이 수면의 질 저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6]. 교대근무를 하는 병원간호사의 

수면의 질은 낮번 고정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나빴

으며 교대근무 간호사의 근무 중 졸리움 정도는 인

지한 오류 경험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7]. 이렇듯 수면의 질 저하는 간호사 자신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확성이나 의료사고

로 연결되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외 간호사의 수면의 질과 하루 권장 

수면시간에 비해 국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은 더 낮

고 수면시간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고하며 심각성

을 지적하고 있기에[8] 간호사의 수면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수행상의 어떤 자극에 대한 

종사자들의 반응이며 상호작용으로 직무상황과 관

련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 

간호사에게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어

느 정도는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생산성 증가

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방치

하여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된다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즉, 생산성 저하, 간호의 

질 감소, 이직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적절한 관리와 

중재가 필요하다[2,9]. 양은옥 등[2]의 연구에서도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

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수면장애가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장애

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간호사는 병원조직만이 갖는 특수한 간호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많은 업무

량,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며 높은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8,10,11]. 간호사에게 있어 

높은 피로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비슷하게 개인의 건

강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병원 내 안전사고

로 이어져 간호대상자의 안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보건문제 중의 하나이다[12].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높은 신체적 피로감이 수

면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며

[12,13] 누적된 피로감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로감과 

수면의 질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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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한 상황이다.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

체적인 감정으로,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

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또한 간호

사의 행복은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을 책임지고 노력하는 건강 책임자로서 궁극적으로

는 대상자인 국민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16]. 좋은 수면은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잠을 잘 자는 것은 사람

들로 일상의 기억을 보다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이끌기에 수면과 행복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17]. 또한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행복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18],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수면

의 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3].

교대근무 간호사는 일주기리듬의 교란에도 불구

하고 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임상현장에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건강상태

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

은 간호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3]. 하지만 

지금까지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면

의 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2], 피로, 우울과 이직의도[11], 업무강도

와 피로[12], 감정노동과 피로[13], 직무스트레스와 

피로[14], 스트레스와 행복[18] 등 각 변수에 대한 

연구로 수면의 질에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 

세 변수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간호사

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면

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 

저하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

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

면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차

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

면의 질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피

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일개 대학병원의 병동, 특수부서

에서 교대근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대

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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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수는 G 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는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요인의 수 

10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72개로 산출되었

고, 탈락율은 10% 정도 고려하였다. 최종 207부를 

수거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미기재 9부를 제외한 

198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었

다. 본 연구는 해당 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

인(2018-04-015)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

간은 2018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이었다. 자료수

집 전 먼저 해당병원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참여에 대한 서

면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및 사적인 상황의 

보장, 참여자가 원하면 설문지 작성 도중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안미경[19]이 사용한 

총 23문항으로 업무량 과중 5문항, 전문적 역할 갈

등 4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3문항, 대인관계상

의 문제 6문항,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4문항, 밤 근

무 1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안미

경[19]의 연구에서 Cronabch'ɑ .85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0이었다.

(2) 피로감

피로감 측정도구는 Schwartz 등[20]이 개발한 

FAI (Fatigue Assessment Inventory)을 토대로 장세

진[21]이 재구성한 MFS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을 이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상황적 피로 5

문항, 일상생활 기능장애 6문항, 전반적 피로 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세진[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행복감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22]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yubomirsky와 Lepper[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4)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Morin[23]이 개발한 불면증 중증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로 측정한 수면 

장애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대한 수면 연구학회에

서 번역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에 게시한 한국어판을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0-4점)로 측정한다. Cho 등[24]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0-7점이면 불면증 없음을, 8-14

점은 약간의 불면증 경향이, 15-21점은 중등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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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증이, 22-28점은 심한 불면증이 있음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Morin[23]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8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3.0을 활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차

이는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

정으로는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

면의 질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평균 

31.78±6.58세로 20대(22-29세)가 45.5%로 가장 많

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53.0%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60.1%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간호대학 졸

업이 69.7%로 가장 많았다. 근무처는 일반병동이 

66.2%, 특수부서 33.8%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평

균 9.17±6.57년이었고 5년 이하가 33.8%로 가장 많

았고, 5-10년 이하 28.3%, 15년 초과 21.7%, 10-15년 

이하 16.2%로 나타났다.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는 

6-7일이 7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일 이상 

10.6%, 3일 이내 7.1%, 4-5일 3.5%이었다.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로, 음주를 하는 경우는 

52.0%로, 주 2회 운동을 하는 경우는 27.3%로 나타

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

고, 건강하다고 한 경우는 18.7%, 건강하지 않다는 

경우도 13.6%로 나타났다. 근무를 하면서 불편감의 

증상 수가 3-4인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개 인 경우가 26.8%로 나타났다. 불편감 

증상은 중복 응답 결과로 만성피로가 2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면 어려움 14.8%, 불면 10.2%, 

속쓰림 9.8%, 우울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

에 평균 평점이 3.69±0.49점, 피로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4.77±0.84점,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4.28±0.88점으로 보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최고 28점 기준에 평균 15.77±5.30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의 기준점인 

15점 이상이 61.1%(121명)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Table 2). 

2.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은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가 6개 이상인 경우가 3개인 경우에 비해

(p=.001),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가 좋은 경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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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year) 22-29 90 45.5 31.78±6.58

30-39 81 40.9

40-50 27 13.6

Religion Yes 93 47.0

No 105 53.0

Marital status Married 79 39.9

Single 119 60.1

Education Diploma 53 26.8

Bachelor 138 69.7

Master 7 3.5

Unit Ward 131 66.2

Others 67 33.8

Clinical career ≤5 67 33.8 9.17±6.57

(year) 5∼≤10 56 28.3

10∼≤15 32 16.2

＞15 43 21.7

Number of night shift 3 14 7.1

per month(day) 4∼5 7 3.5

6∼7 156 78.8

＞8 21 10.6

Smoking Yes 2 1.0

No 196 99.0

Alcohol drinking Yes 103 52.0

No 95 48.0

Exercise Yes 54 27.3

(＞2day per week) No 144 72.7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4 2.0

Unhealthy 27 13.6

Moderate 126 63.6

Healthy 37 18.7

Very healthy 4 2.0

Number of discomfort 1∼2 53 26.8

3∼4 83 41.9

5∼6 37 18.7

7∼10 25 12.6

Symptoms of Chronic fatigue 167 21.9

discomfort Difficulty sleeping 11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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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p=.008), 근무 시 불편감을 느낀 증상 수가 많을

수록(p<.001) 유의한 차이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직무스트레스(r=.15, p=.040), 

피로감(r=.3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 행복감(r=-.24,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피로감(r=.35,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피로감은 행복감

(r=-.28,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4.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더빈 왓슨(Durbin-Waston) 

통계값은 2.02으로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

고, 공차한계범위도 .76∼.95로 모두 .10 이상으로, 

모든 독립변수 간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5∼1.32로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수면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 중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 건강상태, 

불편 증상 수는 범주형으로 분류하기 전 원 자료인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낸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을 독립변수로 투

입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ultiple responses) Insomnia 78 10.2

Heartburn 75 9.8

Depression 65 8.5

Nervousness 57 7.5

Constipation 57 7.5

Premenstrual discomfort 45 5.9

Anxiety 44 5.8

Difficulties in human relationships 35 4.6

Diarrhea 23 3.0

Etc. 3 0.4

Table 2. Level of Job Stress, Fatigue, Happiness, and Sleep Quality (N=198)

Variables M±SD Min Max Possible range

Job stress 3.69±0.49 2.00 5.00 1-5

Fatigue 4.77±0.84 1.00 6.84 1-7

Happiness 4.28±0.88 1.50 7.00 1-7

Sleep quality 15.77±5.30 3.00 28.00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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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Sleep Qua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8)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ge(year) 22-29a 16.39±4.48

1.55 .21530-39b 15.53±5.75

40-50c 14.44±6.28

Religion Yes 15.96±5.13
.46 .644

No 15.61±5.47

Marital status Married 15.49±5.87
0.61 .544

Single 15.96±4.92

Education Diplomaa 15.12±5.52

0.92 .400Bachelorb 15.92±5.56

Masterc 17.71±5.44

Unit Ward 15.55±5.31
0.80 .423

Others 16.19±5.30

Clinical career(year) ≤5a 16.24±4.50

1.31 .274
5∼≤10b 15.75±5.11

10∼≤15c 16.59±1.05

＞15d 14.47±6.10

Number of night shift 3a 10.50±5.33

6.05
.001

a<c,d

4∼5b 13.71±5.99

6∼7c 16.18±5.11

＞8d 16.95±4.65

Smoking Yes 17.00±4.24
0.33 .743

No 15.76±5.32

Alcohol drinking Yes 16.20±5.03
1.20 .232

No 15.30±5.57

Exercise Yes 15.93±4.75
0.31 .756

No 15.66±5.50

Health status Unhealthya 18.16±5.07

5.02
.008

c<a
Moderateb 15.67±5.22

Healthyc 14.27±5.23

Number of discomfort 1∼2a 12.43±4.74

16.50
<.001

a<b,c<d

3∼4b 15.72±4.62

5∼6c 18.92±4.78

7∼10d 18.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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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설명력(adjusted R2)

은 .275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불편 증상 수(β=.31, p<.001), 피로감(β=.22, 

p=.002),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β=.19, p=.00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즉, 불편 증상 수가 많을수록, 피로감

이 높을수록,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가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피

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여 교대

간호사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

균 평점이 3.69점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2,3,8,14] 간호사에서 보

통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피

로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4.77점으로 보통 보

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하

게 종합병원이나 병원 간호사에서도 보통보다 높게

[3,10,13]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보통정

도로 보고하였다[14]. 이러한 차이는 병원규모, 환

자의 중증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피로감 수준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수면의 질은 최고 28점 기준에 평

균 15.7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의 불면

증도 61.1%(121명)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다른 도

구를 사용하였지만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나쁜 군

Table 4.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Fatigue, Happiness, and Sleep Quality of Participants(N=198)

 Job stress
r(p)

Fatigue
r(p)

Happiness
r(p)

Sleep quality
r(p)

Job stress 1

Fatigue .35(<.001) 1

Happiness -.09(.234) -.28(<.001) 1

Sleep quality .15(.040) .35(<.001) -.24(.001) 1

Table 5. Predictors affecting Sleep Quality of Participants (N=198)

B S.E  β t p

Number of night shift per month(day) 1.56 0.50 0.19 3.12 .002

Health status -0.41 0.52 -0.05 -0.78 .436

Number of discomfort 0.83 0.17 0.31 4.93 <.001

Job stress 1.40 0.44 0.22 3.15 .002

Fatigue 0.08 0.71 0.01 0.12 .906

Happiness -0.52 0.41 -0.09 -1.28 .203

adj. R2 .275

F(p) 13.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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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0% 대로 보고한 연구[1,12]와 유사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8,25] 수면의 질이 불량

한 대상자를 80% 이상으로, 일주일에 3-5회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정도로 심한 수면장애를 나타낸다

는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이렇듯 교대근무 간호사

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가 매우 필요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은 한달 동

안 밤 근무일수가 6개 이상인 경우가 3개인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근무 시 불편감을 느낀 

증상 수가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로 나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수면의 질에 영향요인에도 불편감 증

상 수, 밤 근무일수가 포함되었다. 이는  체계적 문

헌고찰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스트레스 

반응, 우울과 불안증상, 월경 전 증상, 정신건강과 

웰니스 등이 나빠졌다고 보고한 것[26]과 수면의 질

이 나쁜 군에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나쁘고 우울

과 불안도 높게 나타난 연구와[1] 비슷한 결과로 사

료된다. 또한 정지영과 구미옥[3] 연구에서는 수면

의 질에 수면위생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영향요인으

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고하며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수행하여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수면의 질은 한달 동

안 밤 근무일수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밤 근

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됨을 보고한 연

구들[10,12,25,26,27]과 야간 및 교대 근무를 안함으

로 수면의 질이 개선됨을 보고한 결과[25]가 본 연

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의 간호사는 보통정도의 수면장애를, 50대 미만은 

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14], 또는 연령이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내며[25] 연

령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차이가 없었기에 반복연구로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직무스트레스, 피로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행복감과는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피로감이 높게 나타나며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고

[8,10,12,13,14,28,2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3] 행복감이 낮아짐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18]. 이렇듯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행복

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

표가 될 수 있다. 수면과 행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수면위생에 대한 교육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였다[17].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도 

적절한 인력배치 및 충원, 경제적 보상, 밤 근무일수 

조정, 수면위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중재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면의 질에 영향요인은 앞

부분에서 언급한 불편 증상 수, 밤 근무일수 외에 

피로감이 있으며, 이들 세변수의 설명력은 27.5%이

었다. 피로감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미진 등[12]의 연구에서도 수면

의 질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피로감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근로자 대상 연구[28]에서도 피로군에 속할 

경우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4.8배 증가하

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

과이다. 황선경 등[8]의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은 최

종모형에서는 스트레스,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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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간 모형

에서는 피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서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피로가 수면의 질에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어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13]. 이렇듯 피로감이 수면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명한 연구들과 달

리 소희영 등[29]의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피로감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는 제한되기에 종단적 연구를 추후연구에서는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

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수면부족 등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유진과 강승

완[10]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

이 낮은 군에서 수면의 질과 신경인지기능 중 처리

속도, 반응시간이 유의한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즉 

즉시 회상과 지연 회상이 더 저하되어 나타났다. 이

런 회상능력이 저하되면 간호사는 환자를 사정, 병

력을 청취하고 약물이나 치료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적절하게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야간근무 시간대는 잠을 자야하는 시간인데 인위적

으로 각성시켜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에 일주기 리

듬이 맞지 않고 졸음이 많이 오고 각성상태가 감소

하여 신경인지기능이 저하되기에 사고 위험성이 커

질 수 있다. 이런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간호사의 수

면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의 피로감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며, 적정 밤 근

무일수를 준수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 

조직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

지침(KOSHA CODE, H-22-2019)을 준수하여 교대

근무 간호사의 어려움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30]. 이 지침의 권고사항에서는 야간작업 연속 3일 

넘기지 않기, 야간반 작업을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 24시간 휴식하기, 교대방향을 아

침반, 저녁반, 야간반 순으로 하기,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고려하기 등을 제

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일개 대학병원의 여성 교대근무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제한점이 있기에 추후 다양한 간호환경을 

고려하며 남성 간호사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려한 중재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간호사

의 수면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 안

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기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피

로감, 행복감과 수면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교대근

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

편 증상 수, 피로감,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의 순이

었고, 설명력은 27.5%이었다. 즉, 불편 증상 수가 많

을수록, 피로감이 높을수록, 한달 동안 밤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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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피로감, 행복감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간호사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에서 개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병원조

직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수면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인력 확보, 근무조절의 유연성 확보 및 

휴식 공간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병원 내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또는 수면 클

리닉 개설 등의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여성 교대근무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

한되기에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 남성 간호사를 포

함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

면의 질을 평가한 도구가 자가 보고식의 설문지이

었다. 추후연구에는 활동기록지(actigraph) 또는 스

마트기기(웨어러블 기기) 등 객관적 측정방법을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방안 마련 및 교육

적 중재 후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근무형태를 개발하고 이들이 간호사의 수면

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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